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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팹리스는 반도체 파운드리나 "팹"이라고 불리는 전문화된 반도체 제조사로부터 소자의 아웃소싱 제조를 담당한다. 반도체 칩을 구현하는
하드웨어 소자의 설계와 판매를 전문화해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1980년대 미국에서 등장하였으며, 대표적인업체로퀄컴
과 브로드컴 등이 있다. 그러나 국내 팹리스 산업은 매우 열악해, 국내 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1%대에 그리고, 매출 1천억원 이상이
6곳에 불과하다. 본 고에서는 국내외 팹리스 산업의 현황을 분석하고, 국내 팹리스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Ⅰ. 서 론

반도체산업은 크게① 설계에서 생산까지전 과정을 책임지는 종합 반

도체업체(IDM), ② 반도체 설계가 전문화되어 있는 팹리스 업체, ③종합

반도체회사나 팹리스회사에서위탁받아반도체 제작만을전문적으로하

는 파운드리 업체(foundry company), ④ 반도체 원판 조립 등 후공정을

전문으로 하는 패키징 &테스트 업체(packaging &test company) 등 4개

분야로 구성된다.

팹리스 기업은 설계가 전문화되어 있는 업체로, 제조 설비를 뜻하는 패

브리케이션(fabrication)과 리스(less)를 합성한 말이다. 팹리스는 반도체

파운드리나 "팹"이라고 불리는 전문화된 반도체 제조사로부터 소자의 아

웃소싱 제조를 담당한다. 반도체 칩을 구현하는 하드웨어 소자의 설계와

판매를전문화해 비용을절감하고 효율성을극대화한다. 1980년대 미국에

서 등장하였으며, 대표적인 업체로 퀄컴과 브로드컴 등이 있다.

파운드리는 일반적으로 저렴한 노동 비용 때문에 TSMC, SMIC 등 대

만과중국대륙에자리잡고있는반면, 팹리스 업체는 최신 반도체 공정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지 않고 최종시장에 적합한 반도체의 연구와 개발에

인력을 집중시키기 때문에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 집중돼있다. 또 IP 회

사로 불리는데, 최종 제품은 특허, 무역 비밀, 마스크 작업의 라이선스로

구성되고 지적재산권의 다른 형태이기 때문이다

1980년대 이전의반도체산업은수직적으로 통합되었다. 반도체기업은

스스로 실리콘 웨이퍼 제조 설비를 건설하여 운영했고 반도체 기업의 칩

을 제조하는 공정 기술을 개발했다. 또한 생산된 칩을 패키지하거나 검사

하는 것도 반도체 기업의 내부에서 실시됐다.

1980년대 이후, 반도체 설계만 담당하는 중소 기업들이 성장하기 시작

했는데, 이들은 숙련된 전문가들이 칩 솔루션에 집중하여 칩 설계를 담당

함으로써 역량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기술 집약적인 산업에서, 실리콘 제

조 공정은신생기업들에게는 큰 부담이되어이들은 설계된칩을제조하

기 위해서 통합 소자 제조사 (integrated device manufacturer, IDM)에서

사용된 과잉 설비에 의지했다. .

이것이 팹리스 사업 모델의 탄생이었다. 신생 반도체 기업은 제조 공장

을 설립하지 않고도 집적회로를 생산했고, 동시에대만의 TSMC 등 반도

체 생산만 담당하는 파운드리 산업이 태동하였다. 파운드리 산업은 혁신

적이고선구적인 팹리스기업과연합하여비경쟁적으로 제조공급을제공

하여 팹리스 모델의 토대가 되었다.

1990년대 들어퀄컴, 브로드컴, 엔비디아, AMD, 자일링스등우수한팹

리스기업들이성장해이동통신모뎀, CPU 등특화된분야에서설계만집

중하고, 생산은 TSMC 등 파운드리에위탁하는 반도체산업 모델이발전

하였다. 프리스케일 세미컨덕터, 인피니온테크놀로지스, 텍사스인스트루

먼트와 사이프레스 세미컨덕터를 포함하여 대다수 통합 소자 제조사들도

중요한 제조 전략으로서 칩 제조를 파운드리에 맡기고 있다.

팹리스모델은고도의설계능력이 필요해 반도체 사업에서 미국과 유럽

처럼 기술력이 있는 선진국에서 선호하는 사업 모델이 되었고, 파운드리

는 저렴한 노동비용 때문에 대만, 한국, 중국 등 아시아권에서 선호하는

모델이 되었다[1].

시장조사기관 IC인사이츠에 따르면 2010년 635억달러였던 전 세계 팹

리스 매출은 2020년 약 1,300억달러로 10년간 2배 성장했다. 미래 성장성

도 높은데, 한국수출입은행에 따르면 2025년 세계 시스템 반도체 시장은

3389억 달러로 2019년 2269억달러에서 매년 평균 7.6%씩 고성장할 것으

로예상되는데, 이중 팹리스는시장의 60% 이상을차지할것이다. 절대적

인 매출액은 종합반도체 기업이 팹리스보다 2배 가까이 많지만, 지난 10

년간 매출 증가율은 팹리스가 종합반도체보다 약 3배 높았다[2].

그러나 팹리스의 성장과 더불어 파운드리에 생산을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는데, 2021년 들어 야기된 차량용 반도체 등

전세계적인칩공급부족은팹리스모델이설계만담당하고, 소수의파운

드리 기업에 칩 생산을 위탁해온 반도체 공급망의 취약점을 드러냈다.

본 고에서는모바일, 인공지능, 자율주행 등다양한분야에서적용되어

세계 반도체 시장을 파운드리와 양분하고 있는 팹리스 산업을 해외와 국

내로 구분해분석하고취약한 국내 팹리스산업의 발전을위한정책적 시

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Ⅱ. 해외 팹리스 산업 현황

팹리스는 PC의 중앙처리장치(CPU)·그래픽처리장치(GPU), 스마트폰

의모바일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는물론 AI 산업에쓰이는신경망처

리장치(NPU) 등 첨단 반도체를 설계한다.

첨단 기술기업들은 팹리스 시장에서 치열한 경쟝을 전개하고 있다. 팹

리스는 각 기업이 수십년 간 쌓아올린 반도체 설계자산(IP)을 토대로 성

장한다. 인텔과 AMD가 PC용 CPU를, 엔비디아는 GPU, 애플·퀄컴·미디

어텍은 모바일 AP를 과점하고 있다.

미국은 브로드컴·퀄컴·텍사스인스트루먼츠(TI)·AMD·엔비디아 등 세

계 최고의 팹리스를 길러냈다. 종합반도체(IDM) 기업 인텔, 스마트폰 업

체 애플의 반도체 설계 역량도 세계 최정상급이다. 미국은 시스템 반도체

시장의 60%를 장악하고 있다.

파운드리 왕국 대만은 미디어텍·노바텍·리얼텍 같은 글로벌 팹리스를

보유하고 있다. 중국 역시 하이실리콘·유니SOC·ZTE마이크로일렉트로닉

스 등 신흥 강자들이 떠오르고 있다. 대만반도체산업협회(TSIA)에 따르

면 2019년 대만 상위 10개 팹리스의 매출합계는 5012억 대만달러로 같은

기간한국상위 10개 팹리스 매출총액(약 1조8000억원)의 10배가 넘는다.

반도체 산업의 선두주자였던 미국은 반도체 산업에서 비즈니스 모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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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반도체업체 중심에서 파운드리와 뱁리스로 분화된 이후 이 분야에서

뒤처지기 시작했다. 인텔처럼 칩 설계와 제조를 모두 하는 종합반도체기

업(IDM)보다는 제조를 아웃소싱하는 팹리스 사업 모델이 주류로 자리잡

게 됐다.

실제 미국에는 인텔을 제외하면 삼성전자처럼 반도체 설계와 생산설비

를 모두 보유한 기업은 거의 없다. 퀄컴, 엔비디아, AMD 등 글로벌 반도

체 기업들이 있지만 이 기업들은 칩을 설계만하고실질적인생산은 대만

TSMC와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맡고 있다.

문제는 모바일, 인공지능(AI), 자율주행자동차 등 기술 진화에 따라점

점 난이도가 높아지는 제조 기술 분야에대한미국기업들의투자가 부진

해, 한때 미세공정최신기술을주도하던인텔은 2016년부터흔들리기 시

작해 현재는 삼성, TSMC의 7나노, 5나노 기술에 완전히 뒤처져있다.

그동안미국의 반도체 기업들이팹리스 모델을 택한 건제조시설을 직

접보유하는 IDM 방식의사업보다투자대비수익성이높기때문이다. 공

장 건설, 생산설비에 필요한 수십조원의 투자와 유지 비용을 아끼는 대신

유망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M&A), 설계 역량 강화 등에 집중시킬 수 있

었다. 하지만그결과세계반도체생산능력의상당부분은아시아로넘어

가,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TSMC, 삼성전자 두 기업이 세계

칩 제조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반도체기업들이팹리스모델을택하거나전환하는이유는수익성때문

이지만 반대로 칩 설계 단계에서 제조기업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지고 공

정 로드맵 역시 철저하게종속돼, 최근글로벌칩 부족 사태와같이칩 수

급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렵게 된다[3].

 

Ⅲ. 국내 팹리스 산업 현황

국내 업계는 2000년대 초반 시스템 반도체 사업에 진출했다. 2000년대

중반에는반짝 성장하기도했다. 그러나 모든 IT 기기를 집어삼킨 스마트

폰 혁명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며 파이가 줄어들었다.

정부는팹리스를키우기위해 1998년 '시스템 IC(집적회로) 2010', 2011

년 '시스템 IC 2015'을 국책 사업으로 각각 추진했다. 세계 시스템반도체

점유율 7%, 3대 반도체 강국을 목표로 내걸었지만 결국 실패로 끝났다.

1998년부터 2011년까지 연평균 예산 182억원을 이 사업에 투입한 정부는

2011년부터는 150억원으로 감축했다.

중소 팹리스들은 2010년대 중반까지정부가공유해준반도체설계시스

템을 활용해 저렴한 비용으로 신제품을 개발할 수 있었지만 예산 삭감으

로 2016년 해당지원이 끊겼다. 정부는 승승장구하는 메모리 산업 때문에

착시를 일으켜 시스템 반도체 육성을 소홀히 해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고급설계인력양성은공염불에그쳤고연구개발(R&D) 인프라도 허물어

졌다[4].

국내 팹리스 산업은 해외에 비해 매우 취약한데, 팹리스 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점유율은 삼성전자 시스템LSI 사업부를 제외하면 1%대에 불과하

다. 2001년(0.7%)과 비교해 거의 20년째성장이멈췄다. 국내 팹리스는 당

장의생존에급급한데, 정부의강력한지원을받는중국업체와경쟁도어

렵고 삼성·LG전자 같은 일부 대기업에 공급하지 않으면 매출을 내기 쉽

지 않다. 업황이 잘될 때는 300억원이넘는 매출이 안될 땐 100억원대로

하락하는등 부침이 심각하다. 국내에서는 삼성전자시스템 LSI 사업부와

실리콘웍스가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팹리스로 꼽힌다.

2020년 연매출 1,000억원을 넘긴 팹리스는실리콘웍스, 에이디테크놀로

지, 제주반도체, 어보브반도체, 아나패스, 텔레칩스 등 6곳에 불과했다. 이

중 아나패스는 1,010억원, 텔레칩스는 1,007억원으로 연매출 1,000억원대

에 간신히 턱걸이했다.

2020년 IT 호황덕분에국내팹리스 1위인 실리콘웍스가사상처음으로

연매출 1조원을 돌파했다. 국내 상위 20개 팹리스의 매출합계는 2조5000

억원으로전년대비 14% 증가했으나, 이는 미 AMD의 2020년 4분기 매출

(32억4000만달러)의 70%에 불과하다. 국내 20대 팹리스의 영업이익총합

약 800억원이며, 실리콘웍스가 기록한 942억원을 제외하면 적자다. 실제

로 20곳 중 9곳이 2020년 3분기까지 누적 적자 상태였다.

인사이츠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반도체 시장 점

유율은 21％로, 미국의 55％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았다. 다만, 국

내 종합반도체 기업은 29％의 세계 시장 점유율을 보였지만 팹리스 점유

율은 대만(17％), 중국(15％)보다 한참 낮은 1％ 수준이었다.

대부분이 중소기업인 국내 팹리스는 우수 인력 확보의 어려움과 기술

투자 부담, 재무건정성악화, 중국 기업과가격경쟁 등으로 성장세가 둔화

하고 있다.

정부는 팹리스를 포함한 시스템반도체분야를미래차, 바이오헬스분야

와함께 ‘빅3’ 혁신사업으로정하고, 각분야 글로벌 1위경쟁력달성을 목

표로 예산을 편성해 지원하고 있다. 특히 2020년 1.6％ 수준인 팹리스 세

계시장 점유율을 2022년까지 2％로 높이고, 2025년까지 5％로 확대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고 규제도 완화할 방침이다[5].

Ⅳ. 시사점

팹리스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먼저 영세한 팹리스들의 체급 키우기가

시급하다. 매출 수백억 원단위작은팹리스들을 인수·합병(M&A)으로 통

합해규모를키워 매출이수천억원에서 1조원이되면 글로벌 팹리스들과

경쟁하면서 AI 반도체 등 신제품 개발에 힘을 쏟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정부가 신생 업체의 진입·자생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미국은 1987년 2억 달러를 들여 반도체 제조기술 연구조합(Sematech·세

마테크) 출범을 지원해, 세마테크는 미국 내 반도체 공동연구, 인력양성

거점으로 자리잡았다. 통신용 반도체 스타트업이었던 퀄컴도 세마테크의

도움을 받아 글로벌 팹리스로 발돋움했다. 또 대만 정부는 1973년 산업기

술연구원(ITRI)을 설립해 TSMC·UMC·미디어텍 등 세계적인 파운드리·

팹리스를 탄생시킨 산파 노릇을 수행했다.

한편, 세계 반도체 산업의 중심지인 미국 실리콘밸리와 국내 팹리스의

인적 네트워크 활성화가 필요하다. 중국과 대만은 중화권 인재가 실리콘

밸리에세운반도체기업을적극지원하고, 다시 이들의본국투자를유도

해 첨단 반도체 기술을 교류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엔비디아 CEO인

젠슨 황, AMD CEO로 회사를 화려하게 부활시킨리사 수가 대만과 실리

콘밸리의 긴밀한 관계를 상징하는 대만계 이민자들이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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